
하느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부르심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것을 끈기 있게, 효과적으로,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말, 이 사명은 메리 워드가 그녀의 충실한 동료들에게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약 네 시간 전, 1 월 30일 이른 아침에 그녀는 모두를 자기 곁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앤 터너가 다른 이들, 와인프리드 위그모어와 캐서린 스미스, 메리 포인츠와 프란시스 

베딩필드를 데려왔습니다. 

와인프리드가 “이제 모두 왔어요”라고 하자, 메리는 “모두가 다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바바라 바브소프, 엘리자베스 코튼, 엘리자베스 키스, 그리고 로마에 있는 다른 이들, 

뮌헨에서 학교를 책임진 와인프리드 베딩필드, 고아들을 돌보던 용감한 독일인 안나 레흘린, 

프란시스 브룩스비와 뮌헨의 모든 영국과 독일 여성들, 그리고 런던에 있는 한 명과 영국의 

다른 곳에 있는 몇 명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메리는 이제 자신을 둘러싼 동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신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감동한 채, 그녀는 그들에게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부르신 일에 충실할 것, 

그 일에 항상, 효과적으로, 사랑으로 임할 것을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누가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올바른 곳에 두신다면, 저는 

여러분을 섬길 것입니다.” 

그녀는 각 동료를 큰 사랑으로 안아주었습니다. 

이것이 메리 포인츠가 바바라 바브소프에게 보낸, 메리 워드의 마지막 말씀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여성들은 더 이상 어떤 외적인 구조에 의해, 규칙에 의해, 서약의 상호 확신에 의해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끊어지지 않은 유일한 끈은 각 여성이 하느님께서 그녀 안에 두신 소명에 대한 

신실함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은 세상의 그 어떤 권위로도 취소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끈기 있게, 꾸준히 살아가십시오: 

그 소명을, 평생 동안 인내하며, 지치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금 후, 메리 워드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질 것입니다: 

“그 일을 꾸준히, 끝까지 해내십시오.” 

효과적이고 유능하게 살아가십시오: 

이 부르심을 실현하는 데 있어 효과적이어야 하며, 일을 추진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며, 온 

마음과 능력을 다해 선한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메리가 30년 전 리 신부에게 쓴 편지처럼 말입니다. 

사랑으로, 온 마음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항상 사랑이 넘치는 여성으로 남아, 하느님을 온 마음과 정성, 생각,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느님의 소명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소명이 끊임없고, 효과적이며,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이것은 곱씹어볼 만한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부르심에 대해 나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인내는 어떠한가요? 

내 수고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내 사랑과 헌신은 어떠한가요? 

 


